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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이 숨쉬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조선대학교 한국화과 동문들이 펼치

는 미술축제 제 12회 아시아 영 아트 페

스티벌(이하 아시아프)이 16일부터 22

일까지 갤러리D에서 열린다

아시아프는 대학원생과 졸업생을 중

심으로 지난 2004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특히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청년

작가들이 보여주는 실험정신 넘치는 작

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행사

에서는 김단비 김여진 김혜리 박진솔

이태희 장예슬 최나래 등 신진작가 7명

작품 50여점을 선보인다

김단비 작가는 작품 동작진(銅雀津)

을 통해 어린 시절 설렘 가득하던 상상

속 풍경을 불러온다 분홍빛 산야는 옛

기억과 현재 삶이 어우러진 모습이다

김여진 작가는 일상의 갈등과 고민을

다룬다 작품 Personal Relations(대

인관계)은 형이상학적 그물 패턴을 통

해 복잡한 인간 관계와 다양한 심리를

담았다

또 이태희 작가는 탁본을 반복하며 나

이테 질감을 살린 원천나이테를 최

나래 작가는 한지를 덧붙여 옛 풍경을

표현한 안식(安息)을 출품했다 그밖에

김혜리 작가는 자화상 몽실몽실 복숭

아 박진솔 꽃순이는 산책중 장예슬

사랑하는 씨를 전시한다 문의 062

222801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고흥 소록도 할매수녀들이 한센인

들을 돌보며 거주했던 집이 문화재가 됐

다

문화재청은 14일 소록도 병사성당

과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택을 각각 등

록문화재 제659호와 제660호로 등록했

다고 밝혔다

병사성당은 소록도 내 한센인(나환

자) 생활 공간인 병사(病舍) 지역에 1961

년 건립된 벽돌조 성당이다 한센인들이

직접 경사지를 평탄한 지형으로 만들고

바닷가에서 모래를 채취해 벽돌을 만들

어 지었다 한센인들의 육체적정신적

아픔을 치유하는 영적 장소가 되었던곳

으로 소록도 병사 지역 내 유일한 성당

이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택은 1938년 건

립된 벽돌조 주택으로 40여 년간 소록도

내 한센인들을위해 적극적인 의료 봉사

활동을 펼쳤던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거

주했던 집이다두사람은오스트리아 출

신 간호인으로서 1962년과 1966년 각각

소록도를 찾아와 한센인들이 겪었던 아

픔을함께나눴다 김용희기자 kimyh@

조선대 한국화과 동문 미술축제

아시아 영 아트 페스티벌1622일 갤러리D

병사성당

고흥 소록도 병사성당마리안느와 마가렛 사택

문화재청 659호660호 문화재 등록

지난 1996년 소박한 인문학 둥지가 문

을 열었다 지금처럼 인문학 열풍이 불기

한참전의 일이다

당시 전남대철학과 교수였던 성진기 선

생이광주시 동구학동에연 카페필로소

피아(Cafe Philosophia)다 카페라는 이

름을 단 건편안함과 안락함 그 속에서 행

복과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자는 의미를

담고싶어서였다

카페 필로소피아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학동 시절을 거쳐 고전음악 감상

실베토벤 전남대후문앞공부방누리재

단 사무실 그리고 지난해 이전한 전남여

고 정문 앞까지 장소는 여러 차례 바뀌었

지만변하지않은게있다

함께 모여 인문학을 공부하며 대화를

나누고 인간다운 삶에 대해 고민해 온 점

이다

성교수는 회원들과함께다양한철학책

을읽고 퇴임후엔국내유명철학자들을

초청해 인문학 Sail을 진행했다 지난해

에는 니체쇼도 열었다

카페필로소피아가창립 20주년 기념철

학콘서트를연다 25일낮12시부터오후 6

시까지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옛 가톨릭센터)

강연 음악 미술이 어우러진 철학콘서

트의 주제는 철학이무엇을 하랴다 성교

수는 지금과 같은 인문학 바람이 일시적

유행에 그치지 않고 인간과 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사유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는 생각에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말

했다

행사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대표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감상

하는것으로 시작한다

우리 시대 대표철학자들이참여하는강

연에서는 이명현 서울대 명예교수의 철

학은 인간을 위한 내비게이션이다 백종

현 서울대 명예교수의 윤리학 자유의지

의 문제 임홍빈 고려대 교수의 철학적

계몽이란? 노양진 전남대 교수의 대응

에서 사상으로언어와 철학의 지향 최

진석 서강대 교수의 철학은 내용이 아니

라행동이다 등을 만날 수 있다

그림과 음악을 통해 살펴보는 철학은

색다른 느낌이다 지난해 열린 니체쇼에

서 선보였던 김현옥작곡가의창작음악은

다시 시민들을 만난다 첼로독주(박효은)

로듣는 인간적인너무인간적인첼로와

바이올린 2중주(박효은윤성근)곡 초인

이다 그밖에 김현옥씨의 피아노 연주도

마련돼있다

지역 작가들은 니체 소크라테스 등 철

학자들의초상화와함께지혜를 상징하는

올빼미와 부엉이를 소재로 한 그림을 전시

한다 진경우 김평준 한희원 김해성 김

혁정 작가가참여했다

그밖에 다비드의 소크라테스의 죽음

등 철학과 관련된 그림들을 함께 감상하

는 시간도갖는다

전남여고 정문앞 1층에 자리한 카페필

로소피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

이다올빼미 그림과 인문학둥지라는글

이쓰인 작은 간판이걸려있는 문을밀고

들어서면 철학 관련 책들이 빼곡이 들어

찬책장들이눈에띈다

현재 카페 필로소피아에서는 4개 강좌

를 진행중이다 모두 성진기 교수가 함께

한다 서양철학 산책(월요일 오후 7시

9시)은 처음 읽는 서양 철학사(웅진)를

니체 읽기(금 오후 2시3시30분)는 차

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책세상)를

함께읽는다

또 독서 동아리 서음회(매월 넷째 주

수요일오전 11시오후 1시)는 이슈가 되

는 문학 작품을함께읽는 시간이다 인격

수업(매월 넷째 주 월요일 오후 7시9

시)은 페터 비에리 등이쓴 삶의 격(은행

나무)을읽고토론한다

7월 말에는 20주년 기념으로 회원들과

유럽 인문학 소풍을 떠난다 니체 등 주

요 철학자의 활동 무대를 찾아 그들의 사

유의 세계를 들여다 보는 프로젝트다 독

일 바이마르니체연구소괴테 정원 하이

델베르그의 하이데거 생가와무덤라이프

치히의 칼 마르크스 대학 등을 둘러보는

여정이다

그밖에 매년 4월과 10월에는철학역사

분야 특강으로 구성된 인문학 Sail도 진

행한다 문의 01096033244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진경우작 카페필로소피아이명현 최진석

카페 필로소피아 창립 20주년 기념 철학 콘서트

김단비작 동작진

1996년 성진기 교수 시작시민과 함께 인문학 공부

철학이 무엇을 하랴 주제25일 518기록관

최진석이명현백종현임홍빈노양진 강연

철학 관련 음악 공연미술 전시도

마가렛사택

백종현


